
  성물을 중고로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축복받은 집, 자동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지만, 축

복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특성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

할 수 있다는 측면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을 볼까요? 축복예식서에

는 집이나 자동차 말고도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더욱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상

점은 물론 체육관, 운동장도 포함되어 있고, 특수 기

술 설비, 생업 관련 기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이

나 논밭, 목장, 햇곡식 봉헌 때 받는 축복도 있지요. 

이 모든 축복은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길 청하는 기도

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축

복받을 때 가장 주요하게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게 되길 청하는 것이죠.

반면,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축복을 청하는 기

물들도 있습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대표적

인데, 공적인 경배를 목적으로 하는 십자가나 성화상

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길 14처나 미사 도구같

이 성전에 비치되는 전례 용품들을 꼽아볼 수 있습니

다. 이런 물건들에 축복을 받을 때는 더이상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청원하고,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길 청했던 물건들은 언젠가 내 손

을 떠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도구들은 축복을 통해 완전히 세속적 용도

와는 구분되므로, 축복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축복을 받으면 값을 매겨 세속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성

물방에서 축복받기 전의 물건들만 판매하는 것도 같

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축복받은 집, 자동

차 등 앞선 부류의 물품들은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길 기도하

며 판매하면 좋겠습니다.

  고친 성물은 다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성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성전도 언

젠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 질문에 대한 답은 리모델링한 성전에서 다시금 축

성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여러분의 경험에 이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주의 끈이 떨어진 정도의 파

손이라면 고쳐서 다시 축복받고 써도 됩니다.

성물을 고치고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은 해당 성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여러분을 향한 사제의 지지와 

격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성물을 축복

하며 해당 성물을 식별하기도 합니다. 가령, 묵주에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전통에 위배되는 상징물이 달

려 있다던가, 묵주의 구성이 10알씩 이어나가는 전통

적인 구성과 완전히 다르다면 축복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제에게 성물을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나

가는 것에 대한 확인이자, 지지와 격려이기도 한 것입

니다. 그러니, 성물 축복을 계기로 사제들을 더 자주 

만나며 신앙 안에서의 일치와 친교를 누리시길 권고 

드려 봅니다.

단, 이때 축복을 다시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중첩

되어 효과가 누적된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명의 사제에게 축복을 거듭 

받는다고 은총이 배가되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은총은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니 같은 성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축복을 여러 차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달 교리묻고답하기는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열 베드로 신부님

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에 따라 집필되었습니다.


